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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
산업부-고용부 업무협약 체결

- 외국인력 고용허가제(E-9비자) 시행을 앞두고, 외국인력 고용 광산에 대해 
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고용노동부, 한국광해광업공단, 한국광업협회와 
‘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을 체결(2.28.수, 

로얄호텔서울)했다.

 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(체류

자격 E-9비자)가 신규 허용(금년 7월 시행예정)되었고,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
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 금번 업무
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-관계기관 간의 
협업을 통한 ‘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,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
지원’하기 위해 체결되었다.

 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
허가제(E-9비자)를 충분히 이해하고,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
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
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․홍보한다. 또한, 산업통상
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․임금체불 
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
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․교육․상담 등을 제공한다. 특히, 산업
통상자원부는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‘광업 특화
교육훈련’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
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. 

 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“산업부, 고용부, 광해광업공단, 광업협회 간의 
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
고용할 수 있고,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광산 현장의 
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하였다. 이어 “광산 현장에서 
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
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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